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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 무색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시행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

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

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

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붙임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ㅇ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25.3.25)됨에 따라

- 시행령으로 위임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규정(안 제38조 신설)

- 먹는샘물․음료류 중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로 규정

      * 페트병 전체시장 약 200여개 업체 중 10여개 업체 대상 예정

< 참고 >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 재생원료 사용의무 법령 체계

ㅇ (법 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규정

ㅇ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ㅇ (고 시) 플라스틱 재생원료 연간 사용의무율

자원재활용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

사용의무 사용의무 대상자 연간 사용의무율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

5천톤/년 이상 먹는샘물 ･
음료류 페트병 최종 제품생산자

‘26년 10%



붙임2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구 분 관리제도 대상품목
의무대상 의무사용율

대상업종 대상기준 관련업체 도입 ‘26년 ‘30년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신설)

 * 자 원 재 활 용 법 

개정(‘25.3.25)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 

페트병 

생산자

페트병 

5천톤/연 

이상 사용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 등 

‘25년 10%
30%

(예정)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

페트병

3L이하 제조업체(포장재 공급업체 

포함), 수입업체, 유통업체
‘22년

25% 30%

일회용

음료병
- 30%

접촉성

포장재
- 10%

기타 - 35%

독일 신포장재법

페트병

3L이하 포장재 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온라인)소매업체 (규모 

무관) 

‘21년

25% 30%

페트병 

外
- 30%

영국
플라스틱 포장 

세금

플라스틱

포장재

지난 12개월/향후 30일간 1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또는 수입업체 

‘22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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